개혁주의 영성 6
플라톤과 바울: 헬라 사상이 기독교 영성에 끼친 영향.

성경의 가르침과 함께 기독교 영성 발전에 영향을 준 가장 중요한 요인들 가운데 하나는 ‘플라톤주의(Platonism)’로 알려진 헬라 철학 사상일 것이다. 

1 플라톤주의의 발전

(1) 플라톤주의의 시작은 물론 플라톤(428-347BC)이며, 그의 가르침은 영원히 변하지않는 세계, 곧 그림자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원형들(Forms)’이 있는 세계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름다움, 진리 혹은 선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들의 영원한 형상(form), 곧 그 자체로써 ‘아름다움’, ‘진리’ 혹은 ‘선’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다움, 진리, 선을 인식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이전에 불멸의 상태인 영들로 존재할 때 이 같은 영원한 형상들을 한번 인식(인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자신의 책 ‘공화국(The Republic)’에서 플라톤(Plato)은 모든 사물과 존재의 근거인 절대적 선의 형상(절재자, 신)을 향한 인간 영혼의 여행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가 모든 것을 그림자로서 인식하는 동굴로부터 밝은 태양 아래로의 여행이란 이미지를 사용했다.

‘향연(Symposium)’과 같은 다른 저서에서, 이 ‘절대적 선(supreme Good)’은 ‘아름다움’ 그 자체로 묘사되기도 하며, 영혼의 여행을 ‘아름다운 것들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아름다운 삶을 사랑하는 것’을 지나 인간을 위해 가장 완전하며 축복 된 삶을 위한 ‘절대적 아름다움에 대한 사랑’으로의 여행으로 설명한다.

하지만 기억할 것은 플라톤 철학이 말하는 ‘형상들’은 신 혹은 하나님이 아니라 신에 의존된 존재들이다. 

(2) 그러나 플라톤주의는 그 발전에 있어서 플라톤 한 사람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향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한다.

1) 스토아학파(the Stoics, Stoa 이후 붙여진 이름)는 한 인간이 인간의 궁극적 목적인 행복의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은 ‘apatheia’를 통해서, 혹은 모든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때 라고 가르쳤다.

2) 플라톤의 가르침은 스토아학파의 가르침과 결합되면서 ‘중기 플라톤주의(Middle Platonism)’로 알려진 사상적 경향으로 나타났다. 알렉산드리아의 유대인이었던 필로(Philo, BC20-40AD)는 ‘중기 플라톤주의’의 전문가 중 한 사람이었으며, 구약 성경을 플라톤과 스토아 사상들의 내용과 결합하여 해석하려고 시도했다. [예를 들면: 창1장의 ‘네가 정녕 죽으리라’에서 죽음을 두 가지로 해석함. ‘자연적 죽음’과 ‘형벌로서의 죽음’. 자연적 죽음은 영혼이 육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며, 형벌로서의 죽음은 영혼이 선한 삶을 살지않고 악한 삶을 살 때 일어나는 죽음으로 해석한다. 이로써 선행 혹은 금욕을 통해 인간의 욕망을 벗어날 때 형벌로서의 죽음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

3) 플라톤주의는 후에 Plotinus(205-270)의 저술 속에서 ‘신플라톤주의(Neo-Platonism)’로 알려진 더욱 발전된 형태로 나타난다. 플로티누스는 플라톤의 사상을 철학적 체계로 정리하였다. 이 체계의 맨 위에는 무한하고 형상이 없는 존재이나, 모든 만물이 그로부터 유출한 근원인 ‘절대자’(The One)가 있다. 이 절대자로부터 나온 것은 ‘정신’(Mind) 또는 ‘지식의 원리’(the Intellectual Principle)이며, 그 다음 이것들로부터 ‘영적 원리’(the Soul Principle)가 나오며, 시간과 변화하는 세계 안에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안에 참여한다. 

플로티누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목적이란 ‘절대자’에게 돌아가 그와 연합하는 것이다. 이 같은 연합은 우리가 우리 영혼들의 가치를 깨달을 때 시작되며, 우리의 영이 선을 추구함으로 정화되며, 우리 스스로를 불멸의 영으로 이해하며, 또한 이 같은 이해가 성장하여, ‘정신’ 혹은 ‘지식의 원리’에 도달하며, 마침내 ‘절대자’와의 무아지경의 연합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플로티누스와 신플라톤주의를 그림으로 설명하자.]

플로티누스의 가르침은 프로클로스(Proclus412-485)에 의해 수정 발전되었다. 프로클로스는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통해 ‘될 수 있는 대로 신성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것이며, 이 같은 일은 우리가 세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내면을 지향하며 궁극적으로 절대적 존재에 대한 지식을 성취함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이다. 

2 플라톤주의의 영향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계몽주의와 맑스주의,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도 당시 유행하던 플라톤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 예를 들며,

(1) Clement of Alexandria (150-215)는 자신의 책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자신을 절제하며 평정된 마음의 상태로 사는 것이라 함으로 중기 플라톤주의를 가르쳤다.

(2) Clement의 후계자이며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리더였던 Origen (185-254)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선재했던 영들로써, 이 영들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범죄 한 영들이다. 따라서 물질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의 상태로 돌아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의도된 교정과 교육의 기간이다.

오리겐은 누가복음의 마리아와 마르다의 삶의 유형을 활동적인 것과 명상적인 것으로 대조하여 해석한 것으로 유명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돕는 한 방법으로서 도덕적 규율과 금욕적 삶을 주장하였다. 필로처럼, 오리겐은 성경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의 영과 하나님의 관계를 위한 것으로 보아 성경을 우화적으로(allegorically) 해석하였다.

사막의 성자들은 (Anthony 251-356; Pachomius 290-346) 부정한 생각과 감정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으로 나가기 위한 안정된 삶을 이루기 위해 금욕적인 삶을 강조하였다: ‘주님을 기뻐하며, 도래할 선한 일들을 묵상하며, 주님의 일들을 생각하라.’ (Anthony)

(3) 서방 수도원운동과(Monasticism) 신학의 창시자인 어거스틴(Agustine, 354-430)도 밀란의 암브로즈(Ambrose of Milan)의 신플라톤주의적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인간의 영혼이 사색을 통해 하나님께 이를 수 있기 위해 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가르쳤다. 비록 어거스틴은 플라톤의 가르침과 기독교의 가르침의 차이에 대해, 특별히 성육신과 인간에게 은혜가 필요함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의 신플라톤주의는 그의 사상 형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특히 그의 ‘삼위일체론’에서 삼위일체에 대한 그의 설명은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았다. [어거스틴의 고백론, Book VII/10/16.]

위에서 언급한 사람들과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영성 전통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플라톤주의는 어떤 면에서 기독교 영성과 문화 저변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플라톤주의와 기독교, 플라톤과 바울, 아테네와 예루살렘 사이에는 다음의 다섯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

1)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이며 삼위일체이시다. 플라톤주의에서 ‘절대자’ (the One)은 비인격적이다.

2) 기독교에서 인간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 플라톤주의에서 영혼은 신으로부터 유출되었고 선재한다.

3)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육신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고, 플라톤주의에서 영혼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올라간다.

4) 기독교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나, 플라톤주의는 이 같은 내용이 없다.

5) 기독교에는 악의 원리가 있으나. 플라톤주의에서는 악이란 단지 존재의 결여이다.

그렇다면 과연 플라톤주의는 기독교와 연합될 수 있는 철학적인 체계인가? 아니면 기독교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창조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 그리고 성육신과 성경의 중요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기독교를 타락으로 인도하는 것인가? (요일2:15-17)

